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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체험 ‘극과 극’…스위스 vs 프랑스 

컨슈머인사이트, 유럽 국가별 만족도와 여행비 비교 

  

 

- 여행 콘텐츠·인프라 만족도 종합 1위는 스위스 

- 비용 고려한 가성비 우수는 오스트리아∙스페인 

- 고비용·저만족의 가성비 최하위는 프랑스와 영국 

- 올림픽 앞둔 프랑스의 문제는 열악한 여행 인프라  

- 대회 기간 1600만 방문 추정…오버투어리즘 심화 우려 

 

 

○ 유럽 11개국 여행만족도 조사에서 1위는 스위스, 최하위는 프랑스였다. 스위스는 

‘고비용∙고만족’의 고품격 여행지로 꼽힌 반면 프랑스는 ‘고비용∙저만족’의 문제 여행지로 

지목됐다. 고질적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여행 인프라 부족의 몸살을 앓아 온 

프랑스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치를지 주목된다. 

□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9월 수행하는 '해외여행지 만족도 조사(‘23년)'에서 

1년 내(’22년 9월~’23년 8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9,375명에게 그 여행지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그 중 유럽을 다녀온 여행자 999명의 응답을 토대로 

국가별 여행콘텐츠 매력도, 여행인프라 쾌적도와 종합만족도를 산출했고, 여기에 각 여행지의 1일당 

여행비를 대입해 국가별 가성비를 비교했다. 

□ 비교 대상 국가는 응답자 사례수 30 이상인 11개국이었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했을 경우 가장 

장기간 체류한 국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비교 대상 11개국(사례수)은 영국(91), 이탈리아(90), 

스위스(88), 프랑스(88), 스페인(86), 독일(81), 포르투갈(66), 체코(52), 오스트리아(47), 크로아티아(47), 

헝가리(37)였다. 

 

■ 가성비(체감만족도x여행비) : 고비용∙고만족 스위스, 고비용∙저만족 프랑스  

○ 유럽은 여행 기간(평균 11.6일)이 제일 길고, 비용(431.3만원, 1일당 37.3만원)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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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드는 여행지다. 한 번의 여행 때 방문하는 국가도 평균 3.3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체감만족도에서는 남태평양과 공동 1위(760점)로 세계 평균(735점)을 크게 

상회했다. 

○ 스위스는 여행비(41.1만원 1위)가 제일 비싸지만 체감만족도(833점 1위) 또한 최고인 

품격 여행지라 할 만했다[그림1]. 그러나 여행비용과 만족도를 종합한 가성비 측면에서 

유럽 최고의 여행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었다. 이들은 중하위권의 적절한 여행비에 

최상위권 만족도를 제공했다. 오스트리아는 1일 여행비 8위(34.5만원)로 체감만족도 

2위(831점)를, 스페인은 9위(32.5만원) 비용으로 3위(810점) 만족도를 누릴 수 있었던 

고만족∙저비용의 ‘착한 여행지’다. 

 

 

 

○ 반면 대표적인 ‘고비용∙저만족’ 국가 1위는 단연 프랑스였고 그 다음은 영국이었다. 

프랑스는 비교 대상 11개국 중 종합만족도 11위(717점), 1일당 여행비 2위(40.8만원)였고 

영국은 각각 9위(731점), 4위(39만원)였다. 유럽 평균(760점, 37.3만원)에 비해 여행 

스트레스는 높은데 돈은 많이 드는 저효율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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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콘텐츠와 인프라 평가 :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순 

○ 여행 종합만족도를 좌우하는 두 차원은 콘텐츠(자원 매력도)와 인프라(환경 

쾌적도)다. 여행 콘텐츠와 인프라만을 고려한 평가 1위는 스위스였고 이어 2위 

오스트리아, 3위 포르투갈 순이었다[그림2]. 스위스(콘텐츠 3위, 인프라 1위)와 

오스트리아(1위, 2위)는 두 부문 모두 최상위권이었고, 포르투갈(4위, 4위)도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위스는 코로나 전인 ‘18년, ‘19년 조사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유럽뿐 아니라 세계 1위다(참고. NO재팬 후폭풍…日 '여행 만족도'까지 뚝 

2019.11.05, 해외여행 만족도, 스위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유럽 3국이 Top3 2018.11.19). 

 

 

 

○ 종합만족도 최하위는 영국(콘텐츠 11위, 인프라 8위)이었고 이어 독일(10위, 3위), 

프랑스(7위, 11위) 순이었다. 영국은 콘텐츠에서, 프랑스는 인프라에서 최하위였고 

나머지 부문 평가도 취약했다. 인프라는 높으나 콘텐츠가 빈약한 나라는 독일과 헝가리, 

반대로 콘텐츠는 괜찮으나 인프라가 최악인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였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Newsview?no=3070&PageNo=15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Newsview?no=3045&Page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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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여행 인프라 6개 요소 모두 최하위 

○ 프랑스는 인프라 측면의 6개 요소(물가·상도의, 청결·위생, 편의시설, 안전·치안, 

언어·현지문화, 교통·환경)에서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최하위였다. 그 중에서도 안전·치안, 

교통·환경, 편의시설 평가가 특히 낮았는데, 이는 관광 수요 과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프랑스는 세계 제1의 관광대국이며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의 나라다. 이번 조사 

결과는 프랑스 여행 인프라의 한계 초과라는 일상의 문제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오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될 프랑스는 이 기간 1600만명, 올해 

전체로는 1억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프랑스관광청은 추정하고 있다. 유럽 

여행 평균 방문국이 3.3개국임을 고려하면 오버투어리즘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주요 

관광지로 파급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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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9월에 여행소비자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

하는 ‘연례 해외여행 및 여행상품 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6-2023년 조사 결

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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